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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술꿈나무들의꿈과열정을응원합니다

지난4월27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공연장에서살레시오초등학교5~6학년으로구성된팀이창작군무를선보였다.

관악바순허다희(영암여중3)양. 현악비올라오율(순천왕운초4)군.

남경민(삼육고2)양의현대무용독무. 엄수연(주월초4)양의발레독무.

지난11일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공연장에서열린국악부문경연에서이은우(신암초)외16명이가야금병창을선보이고있다.

이예은(주월중1)양의피아노경연모습.

김보민(상일중2)양의한국전통무용독무.

예술꿈나무들의등용문인제66회호남예술제가코

로나 19에도 불구하고 열기를 더해가고 있다. 호남예

술제를거쳐간참가자들은현재예술가로,교육자로활

발한활동을펼치고있다. 올해경연은지난 4월 27일

시작했으며, 피아노무용국악등의분야에참가한예

비예술가들은저마다기량을뽐냈다. 이들의경연모

습을화보로담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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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려한창작군무

17명의손끝서피어난선율

우아한몸짓 역동적춤사위 발레독무 나빌레라


